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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의 속죄소를 향내와 연기로 가려 죽음을 면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기도로 우리의 죄를 대속 

하셨대히 5:7~1O). 예수 그리스도의 향로 안에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기도의 연기가 

담겨져 있다(요 17:5). 주님은 자신을 위해 한 번 기도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는 많은 기도를 올리셨다(요 17:끄 17.24).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다. 

1. 기도의 형식 주님의 기도는단순한요구를넘어선특별한요구다. 예수님은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자신의 뭇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셨다(요 1:2~3).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아버지의 뭇을 이루기 위함이었다(요 6:38~39). 주님의 강권적인 기도 

는확실한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임을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2. 예수께서 기도하여 주신 사람들 예수께서 단호하게 요청한 이 기도는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이를 지들을 위한 기도다(뻗후 

2:9~10). 이 기도 속에서 언급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다(렘 18:4).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드신다. 하 

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무리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드렸는가?C고전 15:51~52) 

3.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내용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거하시는 동안 자신의 뭇을 이루려 
하심이 없었다.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죽임을 당하신 것도 아버지의 

뭇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옵나이다 단호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한 기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과 함 

께 천국에 있기를원히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자도나 있는곳에 나와함께 있게 하 

소서 이 땅 위에서 느껴지는 천국의 맛과 기쁨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벌 

때외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후 12:1~2.4). 천국이 너무나 크고 넓고 광대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놀라게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썩어질 장막을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 

게 될 것이다(계 14:13). 저주 받은 자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 믿는 지들은 히늘의 찬송 

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마 25:41 ; 골 3:4 ; 벤전 2:9~1이. 

주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릴 것이다(녹 9:25). 천국은 믿는 자들의 것이 

라는 이 복되고 참된 소망을 콕 붙들고 이 소망을 누리며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빛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 아벤. 

지난 수요2부예배 시 제43대 장로 · 제23대 안 

수집사 장립 및 제51대 권사 취임을 위한 임직식 

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이 진행되는 내내 아무 것 

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세우시는 은혜에 임직자 

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 

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문(골 1: 23)이 되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2010년 임직까f 명단은 본지 7면 쥔또 

*오늘 ~앙예배 시 2010년 제5차 학습세례식 

(유Of.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홀) 

*다음 주일'(10월 31일1)， 종교개혁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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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SOVEREIGNTY 
(11)“F or this commandment which 1 command you today is not too difficult for you, nor is it out of reach. (12)‘'It is not in 

heaven,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go Up to heaven for us to get it for us and make us hear it, that we may observe it?’ 
(13)“Nor is it beyond the sea,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cross the sea for us to get it for us and make us hear it, that we 

may observe it? ’ (14)“But the word is veη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you may observe it. 

(15)“See, 1 have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lψ" and death and adversity; 

(Deuteronomy 30:11 ,...,15) 

A fter g|NMV씨빼| 

mentioned H비|녕s b비lessin빙gs for obed이ience (띠Oeu따jπt.28:1-14띠) and His 

curses for d미is잉obed미ience (띠Oeu따Jt. 28: 15-68에). God wants H메~i떠s peoφp미|벼e to love e 

Him, walk in His ways , and keep His commandments , statues , and 

judgments so that He can bless them. Today’s Bible passage says, "For 

this commandment which 1 command you today is not too difficult for you, 

nor is it out of reach. It is not in heaven,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go 

up to heaven for us to get it for us and make us hear it, that we may 

observe it? ’ Nor is it beyond the sea, that you sho미d say, ‘Who will cross 

the sea for us to get it for us and make us hear it, that we may observe it?' 

But the word is ve이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you 

may observe it. See, 1 have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and 

death and adversity" (Oeut. 30: 11 - 15). The narrow path to heaven is all laid 

out. AII we have to do is walk it! Sort) e things in the Bible are easy to 

understand, like the fact that we are all sinners (Rom. 3:23) who need to 

place our faith in Jesus for salvation (Jn. 3: 16). Other things in the Bible are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 like God ' s election and predestination of 

specific people to bring into eternal communion with Himself (Eph. 1 :4-5). 

Today is Reformation Sunday! Every year Reformation Sunday provides us 

the opportunity to ask together, “ What does it mean to be the Church of 

Jesus Christ today?" The time of Reformation was a turbulent period, 

characterized by harsh debates and struggles that led to a deep rift in 

Christianity. Today’s churches are still deeply' divided over doctrinal issues, 

even though unity is the essence of Christ’s Church. God's sovereignty is 

not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rd has established His throne in the 

heavens, and His sovereignty rules over all" (Ps . 103: 19). Some things are 

known only to God, but the Bible and the glory of His creation are clear and 

accessible revelation for all , “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sons forever, that we may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Oeut. 29:29). We always get in trouble 

when we ask questions or focus on things for our own benefi t. The Church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if not it is no church . If it is to represent 

God's voice on earth, it has no other choice but to return to Him and to be 

guided by His Spirit and His Word. The Church cannot rely on tradition, 

structures, its own spiritual vitali 

God’s sovereignty, we will look at other things and get into even more 

tròuble than the Church during the Reformation. Please let’s concentrate 

on the gospel, so that we can stop fighting about other things 

God’s sovereignty doesn’t cancel the great commission. When we focus 

on God’s sovereignty the Church gets stronger.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before His ascension, Jesus' last words to His disciples 

were , “ AII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1 commanded you; and 10, 1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18-깃‘ 

are referred to as “ the great commission." In Christ ’ s power the 

commission can be performed. The Church today exists because of His 

great commission. The ea rly Christians scattered abroad with the good 

news, not with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Too many of today’s 

churches are forgetting their call to the great commission, and it is sadly 

becoming to them the great omission. We must get back to carrying the 

gospel to lost people everywhere who need the Lord . The coming of 

Pentecost called for worldwide witness (Ac. 1 :8). God ’s soverelgnty 

empowered believers to be mighty missionaries. Right now, churches 

around the world are focused on "new programs" and "other new stuff" 

to attract believers to stay in the church. Our focus must move from 

programs to people who need the Lord! If we focus on the great 

commission, God’s power will revitalize us 

God's sovereignty doesn’t curtail evangelism. The seeming delay of 

Christ’s return is because God does not view time as we do and because 

He wants more people to repent, “ But do not let this one fact escape your 

notice, beloved,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like one day.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as 

some couh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 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2 Pet. 3:8-9). God ca res for 

sinners. His sovereignty doesn ’ t compromise His grace. Salvation is 

available to all believer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9). Consider the evangelistic fervor of the 

early church after Pentecost, where 3,000 souls were added that day (Ac. 

2:41) a.nd shortly thereaf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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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워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야니요 (13)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력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 

(15)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11"'15) 

등~l 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뒤(신 4:44~26 : 19) ， 순종하면 축복을 

'"'1 받고(신 28:1~14) ，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 28:15~68) .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 

으며 그분의 명령과율법， 심판을지켜 하나님의 축복을받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말씀합니다 ‘내가오늘네게명령한이명령은네게어려운것도아 

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히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 

하게 하랴할것도아니라오직 그말씀이 네게 매우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옴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1~15).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눈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이 

해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롬 3 : 23)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요 3:16)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운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님과의 영원한친교를누릴특정한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엠 1:4~5). 오늘은 종교개 

혁주일입니다!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는 질문하곤 합니다. “오늘날 예 

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깊 

은불화속으로 이끈거친 논쟁과투쟁으로 얼룩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연합이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교리 문제로 인해 

서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 

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죄를하늘에 세우시고그의 왕권으로만유를다 

스리시도다~， (시 103:19). 어떤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경과 그분의 창조에 나타난 영광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계시되 

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 

원히 우리와 우리 지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 

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항상 우리가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 

구심을가질 때나우리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맞출때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교 

회가아니라면 더 이상교회가아닙니다. 만약교회가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를 대변하그l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지도를 받 

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체제，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 

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 

가무엇입니까? 

복음에갈등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과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 

라?' (행 4:12).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 

라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종교개혁 때의 교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한 다툼을 멈 

출수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상명령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상명령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더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부활하신후승천하시 

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당}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지상명령’ 이라 

고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때 그 명령을수행할수 있습니다. 오늘 

날의 교회가존재하는이유는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정론 

의 교리가 아닌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상명령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지상명령은 그들에게 지 

극히 소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고 주님을 필요로 히는 

잃어버린 영흔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전 세계 곳곳에 복 

음의 증인을세우기 위한것이었습니다(행 1:8). 하나님의 주권은신지들에게 위 

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 과 ‘또 다른 새로운 것들’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프 

로그램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사람들에게로옮걱져야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전파를 흐리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전파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것은하나님의 시간개념이 우리와다를뿐아니라더 많은사람이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랑히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천 년이 하루같다는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주의 약속은어떤 이들이 더 

디다고생각히는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오직 주께서는너희를대하여 오래 참 

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멤후 

3 : 8~9) .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은총을 손상시 

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꾀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라!' (엠 2:8~9). 오순절 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의 불길을 생각해 보십시 

오. 하루에 3천 명의 신자들이 늘어났고(행 2:4D 얼마 뒤 5천 명의 영흔들이 회개 

했습니다(행 4:4). 바울은 어떤 곳 어떤 상황11서든 자유롭든지 옥에 갇혀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기도 했습니다(행 20:20).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 

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행 20:31). 우리가 복음전파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 ‘패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o}야 합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초 

1:16).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 

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8~3이.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까버지께 

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 

하리라!'(요 6:37).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 

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님의 주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형태로든 복음， 지상 명령， 전도 

와 대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 

랑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이 모 

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총의 시대이기 때문입니 

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히쇠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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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메시아의 죽을웰 켓세마네로 가신 예수님은 제 틀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 예수께셔 앞￡로 나아Î~사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뒤 기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레 16 : 1끼.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도하셨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의 관계뿐이다. 

엎드리사꺼나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 

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 

또는무릎을끓으선다 여"(막 14:35). 자신이 당할 일에 

___ -.J) 대해서 세 번이나 예언할 정도로 

잘 알고 계셨음에도 마지막 순간 

에 혼란스러워 하시는예수님의 이 모습을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사 

실을 알게 된다. 특히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그리고 땅에 엎드리어’ 기도하셨 

다고 마가는 기술하였다. 마태도 마가와 비슷하게 기술하였다. “조금 나아가사 얼 

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 

용소서 하시고:' (마 26:39). ‘조금 나아가서’ 그리고 ‘땅에 엎드리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모습에는중요한의미가담겨 있다. 

‘조금 니.o}가서’ 이것은 곧 사람들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라는대속의 마지막사역을앞두고하나님께 나아갔다. 제자들과분리된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사람들과 격리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을 바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볼수 있다. 그는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 

다. 그의 말은 ‘꽤가 여기 있나이다7' (Here 1 am)뿐이었으며 ， 마지막 순간에 제물이 

될 이삭을 제외하고 함께 있던 종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창 22:1,5). 모세도 하 

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백성들과 종종 따로 나아갔다(출 19:17, 24:2,14). 특히 하 

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격리됨이 반드λl 필요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십자가목을 

어떻꺼l 하나님과 

화똑하는1t?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이것저것 배우고 고쳐보려고 애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원히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 

리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기장 중요한 문제를 놓친 채 말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 

게 가장우선되어야히는중요한문제는하나님과회목의 문제다. 하나님과화목’ , 우리 

는 이 문제를놓고 얼마나 깊이 생ζL하며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 

리의 기도， 찬송등경건하게 보이는모든신앙의모습속에 하나님과회목이 있는가아 

니면 세싱에서 이루고푼 자신의 안위와 평안， 소밍써l만 초점이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한 

다는 명목을 앞세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즐기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모협l 하나님은 깊이 탄식하고 계신다. 이 소리가 들리는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대 

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존심 성공 명예에 결부되어 있음을 회개하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히는가? 

.구원 받지 못안 자는 화나넘과 원수가 된다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어야한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임아 하나 

님과 원수된 지들이대골 1:21 ; 롬 5:12). 이처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 

으심으로 하나님과 회목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열린 것이대롬 5:10). 하나님의 영광 

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대롬 3:2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 이는그를 믿는자마다 멸UJ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히심이 

라’(요 3:16).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샤’(막 3:잉. 여기서 ‘그 

들’은당시경건한종교지E띔이다.또한예수님이탄식한그들의 ‘뺀향은 어떻게 

‘땅에 엎드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복을 의미한다. 하나님 

께 엎드릴 때 말씀이 살아나고 영의 눈은 열린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시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과 롯은 땅에 엎드렸다(창 18:2. 19:1). 또한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하는 

삼손의 부모도 땅에 엎드렸다(삿 13:20).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내렸고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창 17:3 ; 녹 17:16). 땅에 엎드림은 곧 죽음이 

며， 새생명의 탄생이기도 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그대로 있고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7' (요 

12:24).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누가는 마태， 마가외는 달리 무 

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술하였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녹 22:41).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누가의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 

전에서 연속되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히는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 

고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지들을 위해 기도하였다(행 7:60). 베드로， 비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렸다(행 9:40, 20:36, 21:5). 그 

렇다면 우리의 기도 모습은 어떠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녹 18:11,13) 중에 

우리의 모습은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홀로나아가무릎을꿇은뒤， 땅에 엎드리 

어 간절히 기도하셨다. 경건함으로 위장된 외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 

들며 간구하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벽 4.4α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경건째l 지킬 것인가 를 고민히는 모습이었다. 이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식에 진심으로 회개하 

였던 사울처럼(행 9:4~딩， 탄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탄식에 어떤 반응을보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 하나넘의 사랑과 공의는 탄식과 진노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댄됨1을 주시며 한 7}지를 제외하고 모든 X애를 주셨 

대창 2:16~17) 그러나 그들은 말혐1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 ‘아 

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 

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히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영정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 

라너는흙이니 흙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시니라’(창 3:17~19) . 

• 하나넘께서 그 자신과 우리가 효}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회목을 간절히 원하신다{롬 5:11). 바울도 하나님과의 회목을 강조 

하며 ‘너희는 하나님과 회목하라”고 권고하였대고후 5:18~2이.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 

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회목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 

으로 하나님과회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엠 2:~히. 옛 

것을완전히 버려야한다. 회목을위한유일한조건은예수그리스도대고후 5:17) . 

·인간이 하나넘의 은총에 응하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회목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은총의 기회를 주 

셨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갈보리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이 은총의 기회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가! 하나님의 은총에 응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는 

다{요 3:1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회목하며 영원한사밍에서 영원한생명을 

가진 자로 바뀐다{요 5:24) . 심판과 영생 이 둘중에 어느 것을 택할것인가? 

하나님과의 회목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예수님을믿으면된다.지금까지우리의것으로가득한신앙생활이었다면돌이커자. 

나의 의지， 명예， 자존심， 공로로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을 꿈꾸었다면 진심으로 회개 

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회목하게 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밝히 보여 준다 ‘갈 길을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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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님의 놀랴운 은백l 

롤 반갑게 맞아주는 분을 만나 겨우 호텔과 차를 구할 수 있었다. 우리를 무사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삼 느꼈다. 

서덕순(권사， 21교구) 

보든 우상을 성령의 지우개로 지우고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놀랍게 

진행되고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 땅은 참으로 많은 이단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 

었다. 때때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이 아 

니라 자기들의 종교 위에 덧칠한 것이라고나 할까? 이것과 저것이 흔합된 것. 신은 무엇이 

든 믿는 것이 좋다는 식의 신앙관어었다. 진심으로 눈물까지 보이며 응답하는 영흔들을 볼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다. 그러나 뜻밖의 이빌엔의 방문에 호기 

“아멘” 하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심령에 모든 우상을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주고 

싶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외치고 또 외쳐본다. 

죄하자(권사， 20교구)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형편상 도저히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훌L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교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기도한게 하셨다.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ô}는지 알고 계심에도 내 입술로 그것들을 

ζF구하게 하셨고， 나와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고 계심을 알려 주셨다. 감사로 시작하였지만 선교훈련 중 

바쁜 일i}(거l 쫓겨 불평불만만 늘어갔다. 여러 차례의‘ 심사를 통해 나의 게으름과 열심 없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선교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셨다. 

선교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침 경건회와 저녁 평가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죠다하게 하 

시었고; 제대로 된 숙소는커녕 이동을 위한 마땅한 차량도 없는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게 계 

획하심을 신뢰하며 선교에 집중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런 반띔이 없는 영흔들을 바라보며 너무 

나 안타까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셨다. 나 같은 죄인 없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주님이 나를 귀한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복음 

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린다. 

성지영(대학부) 

그렉스률희 .2뿔흩 

토요일 사역 때에는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전날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부어 

주셔서 팀이 함께 기도로 준비했다. 당일 예상치 않게 운전기사와 연르l이 두절 

되어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게 되었다. 사실 수업이 없다는 정보를 호텔 주인에 

게서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홍l이었다. 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두 팀으로 나눠서 각각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안쪽으로 들어갔 

다. 우리 조가 들어간 중고등학교 건물 쪽에는 한 두명의 아이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 사랑 하심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기숙사 건물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나왔다. 순식간에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전도 

지를 큰 소리로 읽어 주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잃은 영혼을 구하는 열심과 열빌띨 향한 소망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 주셨다.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새벽시죠k게 은밀히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믿 

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의 

롭다 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현지 

사역은 끝났지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기도로 중보하며 내 삶의 터 

전에서 주님이 맡기신 영 

흔들에게 삶을 통해 복음 

을 전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기를기도한다. 

이한슬(대학부) 

이번 주에 졸빌마는 섣교팀 (2개 팀)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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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I부 새친구 초청잔치 

혜수념é) 1 선푸를 만l~ 추시11를 

f-H선구 초성잔치1 f- 앙다는 팡고를 틀었을 때부터 우리 반 진 

구 진우1 f- 생깐양타. 진우는 명소어l 사량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꺼라고 망했다. 냐는 사랑은 하Lf-닝 0/ 만드셨다교 말해뤘지만， 

진우는 책에서 봤다며 믿지 양놨다. 그래서 0/번 11회에 꼭 진 

우흘 교회에 초청하고 싶댔다. 매엘oH엘 11도하며 마지막 일추 

띨 동안은 학교에 1 f-연 oH엘배엘 진우에꺼l 감이 교호l어/ 1 f-자고 

했타. 여l수닝을 믿어야 우리 초/1f- 없어치고 그2HoF 선국어I 갈 

수 있다고 말tH췄타. 천국어I는 황공딩 ， 황긍성 0 / 있지만 치옥은 
온통 붕덩어리에다 붕어l 망아도 축 J.. I 양교 영원 t/ 꺼 11에서 산 

다고 말tH뤘타. 

추엘 o/-칭어l 진짜 진우1 f- 왔타. 감0/ 찬양대에도 1 f-교 ， 여l배 

도 드리L 추엘영어교성에서 성갱 영o-1 TI f-치 닫0/ 배우교 성어l 

랐다. 냐는 정말 11뱃는데， 성어l 올 때 진우1 f- “교효t는 지루하 

고 별료 채미도 없어 . 그리교 사량은 진화된 110F. "라고 다시 

말했타. 한 번 교회에 와서 혜수닝을 말게 될 수는 없을 껏 닫 

놨다. 여l수닝 0/ 진우를 만L f- 추시 11릎 11도해야겠다. 암으료 진 

우 1 f- 우리를 장소하신 하나닝을 앙고， 우리 죄를 용서tH 추셔서 

천국요로 인도하시는 여l수닝을 맏도록 배엘매잉 11도항 껏 0 / 타. 

나예준(초등1부) 

내 ).~ 현 주 !.I 저I딴 되 셔 쳐 

‘내 심령 주의 제단 되어서 임마누옐 찬S때에서 몇 주 전에 연 

주한 찬양곡 가사 중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한 소절이다. 그렇다. 내 

심령의 주인은 늘 나였고， 내 심령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시 

장 바닥과 같았다. 세상을 향한 나의 정욕， 이기심， 교만함과 불순종，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더하여 무엇인가 더 쌓아놓아야 할 것을 찾는 나의 마음이었 

다. 그러나 찬양곡 작사자는 자신의 심령이 주의 제단 되어지기를 소 

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정결 

한 제단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올려놓는 제단 말이다. 이 찬양 

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 내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다. 

“주님 회개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서 나 

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는 

εk게 찔림 당하셨을 때， 저를 대신하여 뚜욱 뚜욱 떨어뜨려 주신 그 

거룩한 보혈， 이제 부족한 이 죄인의 심장 위에 FL별방울 떨어뜨려 

주옵소서 .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흰눈처럼 깨끗하게 ， 정결하게 씻 

어주셔서 순죠딴간 진실로 내 심령도 주의 제단으로 묘F들어 주옵소 

서 . 사죄의 은총으로 회복된 백옥같이 정한 심령 제Td<게 작은 기도제 

목 하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 

안연식(집사， 임마누엘잔앙대) 

주간충현 제1121호 

과 나늄 

영야부 "H진구초청잔치 “빼1* 납 융이 쩨얼 훌야요” 

교사 특송 “오귀리 
(박진수， 솜주연， 구순종 선생님) 

마옴율 안정시켜 주는 오카리나 

새가죽을 위해 준비쨌어요. 

-

여죠” 
L ’ 

댐파잉;lP’양끼삼 
엉이부 교사들이 &양꿇뾰킨 

1 f-축찬양(유하나 1 f-속) 
안이이의 가즉이 무려 12명씩이나? 

하나의 부모님과 외알아버지， 외알머니， 시존오빠 등이 증훌훌쨌네요. 

댐이r 싫i펴 

선구초청 잔치~I 꽂은 새1 f-족 소1H효! 
많은 수는 아U지만， 4명의 귀안 전시톨이 

염아부l 찾았어요. 

모두 기앨므로 왼영해요. 

o~ 본 0/1 f- 성l째여I요 

션째 때부터 영 o/-부에 나왔으니ll f-
처는 ogof부어1 5년째 다니는 성l이에요 

우리 0/-01 틀 요두 영 o /-부에서 

맏응으1 11 초릎 다졌답니다. 
여본o(까 교호t생황에 
장 정작향 수 있도록 
힘1껏 돕는 영마1 f- 됨2H요 . 

션 。 F。 t ， 그리고 아이으t 성 신양교육! 
추닝을 갱배하는 11륙한 여l배의 자리에 나와 

맏응 생활을 영상 t( 하겠습니다. 
평소 교호l어l 나요지 양던 냥떤도 
0 /번에 아이오f 항깨l 선도했어요 

인규까 바르고 ， 1?강하꺼I 자랐으연 좋겠10-1 요. 
더붕어 야빠으t 받응도 귀나1 f-김 11 도 iiH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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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Ijl갇낌를 
제51대권샤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 
강영희 12 89-827 박난용 7 91-127 이정애 17 99-1019 

고미숙 22 92-1595 박미혜 21 87-455 이정희 4 91-373 

곽경숙 7 89-681 박은주 10 82-532 이종심 6 2004-0276 

곽노경 1 88-940 박재귀 12 91-965 임경순 22 85-969 

구영숙 23 2000-0106 배연식 16 89용65 임문자 1 85-335 

김경아 8 81-45 서혜정 2 98-1225 임신자 17 84-1189 

김경이 18 84-981 송행자 5 앓49 임영애 16 2005-0018 

김대옥 15 94-2애6 신화숙 18 92-1926 전인순 20 92-1354 

김명희 10 89-232 심해식 ‘ 3 84-6% 정미자 20 80-366 

김삼회 24 91-1132 안회순 2 94-334 정상임 4 90-847 

김수자 20 2601 오부좌자 21 97-585 정춘자 14 92-1339 

김순자 6 99-41 오은경 11 91-1158 조태숙 13 98-949 

김애순 21 86-428 유순원 3 96-739 주영자 5 5083 

김유자 6 85-569 유영자 14 90-825 지영순 23 81-163 

김재남 23 앓685 유주옥 9 85-55 최순금 19 94-914 

김춘란 8 84-1386 유춘남 15 81-900 최영순 24 79-345 

김현옥 10 86-123 윤희 8 98-1172 최정순 24 84-496 

김희옥 22 96-225 이경자 14 2007-0270 추순옥 18 3136 

남주옥 1 93-1020 이교숙 17 4922 하말영 19 89-1427 

노재희 14 3264 이만순 23 92-105 홍경숙 19 519 

노현례 15 98-638 이명숙 14 85-454 황경분 2 2002-0345 

노희례 3 92-1727 이명희 19 %-418 황명하 13 85-754 

문희 3 89-608 이선자 11 83-112 황옥엽 9 94-26 

민순기 6 94-1201 이양헌 8 87-147 

져143대 E뱉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구창회 22 89-1159 송한천 7 87-833 임광신 24 82-129 

김윤환 21 82-7 예정호 17 87-745 장경욱 6 94-1201 

박우현 15 85-94 윤병식 8 92-1321 조윤준 21 92-816 

박재현 9 92-1743 융선한 1 86-126 최진성 19 84-1239 

백종운 14 95-525 이홍기 15 93-1109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구성혁 18 86-17 박연호 19 95-1427 이왕진 13 97-822 
권영일 22 91-61 박충순 8 2003-0030 이재관 1 98-1228 
권용동 20 82-132 배종록 22 85-274 이종훈 3 87-352 
김만기 10 95-667 신태홍 23 92-1210 임춘균 17 4922 
김배규 3 87-10 오춘성 6 96-62 정구현 18 2005-0290 
김성탁 24 94-1925 윤상규 11 90-978 정재석 20 2002-0046 
김어현 20 94-467 윤석구 19 519 3.ζ-τ。rλd 13 92-87 
7ulT 。τ;rζ 4 96-1058 이광현 24 2000-애0애02 조한주 14 93-295 
김원기 16 2005-0019 이근우 7 96-57 주낙진 11 79-40 
김일중 15 92-πo 이거봉 6 2004-0276 주영선 14 85-454 
김재기 6 97-89 이삼연 5 88-672 최승철 16 93-1974 
김정익 15 93-1263 이상근 12 84-265 최용익 23 86-230 
김형수 21 83-571 이상범 12 4422 최재필 9 94-35 
키U혀 。5: 14 96-286 이상완 24 96-1249 최진원 11 96-1018 
박병덕 4 89-1329 이상주 23 4854 최창하 6 87-50 
박숭산 95-1183 이석재 18 88-320 

져123대인수집사 

“차."률 쑤인하고 차." 성차.，~률 지.3l.， 믿음의 길을 켈매 하소셔” 
“만일 녀최ì~ 믿음에 꺼하그I 러 위에 굳비 셔셔 녀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북음은 천하 만밍에깨 천파된 \l~요 나 \l~울은 이 북응의 일꾼이 되었노라"(골 1:23) 

새가족을환영합니다| 
종연교회의 한 ì 족이 원IDI를원f!Jl시는분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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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식 

입장식 

김근아 

김근아 

김근아 

김영아 

김근아 

김근아 

오화지 

호
 
으
」
 보
「
 

증
 
정
 
선
 

최
 
박
 
김
 

-
-
ι
 
i 

굉
 
인
 

정
 
이
 

앓
 앓
 댐
 

키
a
 키
며
 
기
a
 

김연희 

인도자 과구 

녕
 η
 M
ω
 
m 
M 

9 

mm 

m 
1 

1 

m 
9 

얘
 9 

9 

4 

9 

9 

녀
 3 

n 
9 

9 

9 

2 

η
 경
 

교육과정 

반
 
부
 
반
 
반
 
반
 
반
 
부
 
반
 
반
 
부
 
반
 
반
 
반
 

육
 
아
 
육
 
응
 
응
 
응
 
등
 
육
 
육
 
아
 
신
 
응
 
응
 

야a
 여
。
 야
。
 저
「
 저
「
 저
「
 고
 
야
。
 ←
。
여
-
토
。
 저
「
 저
「
 

유아부 

영아부 

영아부 

대학부 

대학부 

적응반 

부
 
부
 
반
 
반
 
부
 

등
 
아
 
응
 
신
 
등
 

죽
)
 으n
 

저
「
 토
。
 
zE 

성명 

장혜정 

우선영 

정유지 

김우진 

최승미 

흥정숙 

임형준 

이진실 

흥은숙 

이루다 

이장규 

윤소영 

흥미화 

김영희 

이예진슬 

신지선 

이가영 

장예나 

김태진 

잠수아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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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슬 

박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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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212 
121 3 
12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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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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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궁금응을 가지고 웅연교외에 나오게 되 

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생왈이 조금씩 바 

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교외에 오는 것 자 

체가 어색아고， 기도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냐 저를 교외에 데리 

고 온 남자진구논 저만 성년 1부 집외에 삼 
석하게 아고 ， 자신은 외사일로 교외에 늦게 

오거냐 나오지 못하는 정우도 많았습니다 . 

아지만 시간이 지냐먼서 예수님을 알아갈수 

록 ‘내가 사람을 만냐려 교외에 냐오는 것 

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냐기 위해 나오는 것 

인데’라는 생각이 들먼서 온자서도 꿋꿋하 
케 성년 1부 집외에 삼석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안 추일 동얀 살 

연서 느꼈던 답답안 마음과 어려웠던 임틀 
을 지유받고 있다는 느낌 이 들었고， 자연스 

렵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냐 명소의 생왈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밥건힐 

수 있었습니다 . 얼마 선 악습을 받고 이번 
에는 새가족양육부를 수료아게 되어서 녀무 

냐 기뽑니다. 안편으로는 이제 새가족부 집 

외에 삼석하지 못아니 아섞운 마음도 듭니 

다 아식 세례도 받지 않았고 저의 가족들 

이 예수님을 알지 못아기 때문에 제가 해야 

암 임이 많다고 생각압니다 특히 저의 가 

족을 선도하여 암께 예배를 드렬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연 좋겠습니다 . 앞으로 교외 

생왈도 열심 01 하고 봉사도 아고 주변 사람 

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아겠습니다 r강째깐) 

앙 인간의 능력은 아냐님의 큰 능력에 비해 삼 
v 으로 왜소아고 보잘 것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에서 

신앙생왈을 애야 암을 지땀았습니다 예수 

님은 냐의 교만파 어위의식을 께.뜩리섰고， 

진 01 삼된 신앙의 기본을 보여 주섰습니다 
모든 생왈에서 자기를 부인아고 낮은 곳에 

서 다른 사람들과 맘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신앙생왈을 힐 수 있도록 저 의 마음과 
몸이 예수님 안에서 앵동알 수 있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기운연l 

제가 교외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은 저와 교 

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권유에 의애서였습 

니댁. 처음에 교외에는 무초건 냐가지 않겠 

저로 인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냐 

중에는 제가 만냐고 있는 사람이 그토록 열 
심이 다니고 있는 교획가 어 [던 곳인지에 대 

?갖교육을 통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 
v 인아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 

이랴”는 마태복음 lb상 2니설을 께닫게 되 

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선안 아냐님 , 완선 
반 인간， 죄가 없으신 분 ， 우리의 죄를 위 

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추이시며 ， 그리 

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 마 

TO: lb) 이심을 믿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며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r호재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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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꾀쇼핵 

기도의창 충현 야훨 
추입 4씨 기도외 

일시 D뮤일 16:00 

장소 길렐리홀 

대 상 전교인 전도위원회 4지희 주력(4 . 8 . 12 . 16 . 20 . 24교귀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팀 및 기도후원자 

모 입 

1 남 · 녀 전도회장 전체 월례회 
일시 : 24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2 권사전체월례회 

일시 ‘ 27일(수) 12:40 장소 · 갈릴리훌 
대상 · 시무 · 은퇴 권사 전체 “내께주선 나의 영광올 

그들로 쏘께 하사"1)률 원하용냐이·다” 

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션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제교육관 뼈호(내몽골) 406호(방글래씨 410호(동말러IW.IOf) 

504회우크뻐|내 댔호(버l트냄 g애호(캄보디에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 

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멕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 : 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6 안태호 씨(안세웅 성도의 부친 · 김세경 성도의 시부， 6교구 장본 

2구역) /19일 별세 ， 21일 장례 

딩 25개 교구와 2M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딩 1년 1인 1명(1.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곁혼 

1 앙종래 군(앙후순 성도 주아진 성도의 아들， 타교)과 여혜승 앙 

(여완구 집사 박난용 권사의 딸， 7교구) / 28일(목) 19:00 , 르네 
상스 서울호텔 3충 다이아몬드흘 

2 권기문 군(권오명 집사 · 최경회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이진희 

앙(이관형 성도 신춘회 성도의 딸， 타교) / 30일(토) 12 ‘ 00 , 르네 
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톨 셰 

1 김익조 은퇴집사(김충자 권사의 부친 · 김형곤 휴직장로의 장인， 
4교구 대림구역 ， 24교구 김순영 집사의 부친) /14일 별세 ， 16일 · 

장례 
2 오기영 성도(15교구 방배5구역) / 15일 별세 ， 18일 장혜 
3 박영희 성도(박영숙 집사의 부친 김영호 집사의 장인 ， 14교구 
양재우성1구역)/16일 별세 ， 18일 장혜 

4 앙선부 성도(김용태 성도의 부인 김태호 집사의 모친 · 장민화 
집사의 시모 · 양숙자 권사의 언니 1 22교구 수원4구역) / 17일 별 

세 ， 1 9일장례 
5 최진식 집사(김미애 집사의 남편 - 최예진 성도의 부친， 20교구 
화곡4구역)/18일 별세 ， 20일 장례 

풍헌기도원 촉락칙원 모칩 

1.모집부문 식당주방에서 일하실 분(여자 세례교인) 
2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류제출저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t 552낸l2OO(#400)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사가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채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찌가 되게 하소서. 

29 (금) 

정밴/최규태 

새벽기도회 (10/25 -1 0/31 ) 

28 (목) 

최생득/박성철 
미 5:38-48 

26 (화) 

유현철/정봉성 
01 5:21-30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lDl호 

.3μ응잉 

에예 한효 

톨렐률릎양톨켈l 

예배 담당 (10/27-10 /31 )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치〕 야 ιJ 

1이27 
수요 I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벌 2:1-11) 박지훈목사 김성헌 왕유남 주님의 n냄을본받는자(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11 그리스도의 낮씨심(빌 2:1-11) 박지훈 목사 하형욱 함진옥 성자의 귀한 몸(실로암 찬양대) 

10/29 금요집회 양재웅목사 01희식 예루살램 찬양대 · 오케스트라 /플룻 노은영 / 소프라노 김선자 

주일 I 하나님의 주권(신 30:11-15) 김정훈 목사 하형욱 김연태 〈여|배전찬앙〉 

주일 11 하나님의 주권(신 30:11-15) 정민권 목사 안치원 장철환B 내 평생 옐}온길 외 /소프라노지숙재임o}누엘 찬양대) 

10/31 
주일 m 하나님의 주권(신 30:11-15) 김생관 목사 양재웅 최민석 내 주는 장한 생01요 외 / 피o}노5중주 

주일 W 하나님의 주권(신 30:11-15) 유현철 목사 김익환 유상태 나의 믿음 약할 때 외 / 소프라노김송희엔임 지휘재 

주일 V 하나님의 주권(신 30:11-15) 김근영 목사 01스1!-센 l 박홍규 크고될}운 평화가 외 / 예본 앙상블 

주일찬양 훌륭한 뺀(왕하 4:17-37) 샘관 목사 박용현 한훔연 탁o}부 /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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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21교구 

김익환 
15.교구 

안치원 
2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14교구 

황의연 
22교구 

김 성관 

· 부목사 
강영기 
선교위원회 

김운창 
10교구 

박지훈 
8교구 

유현철 
대학부 

장지원 
13.교구 

하형욱 
23교구 

• 우|입목사 

구창회 

(용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9:50남부펴l，1 0:20 0띔역 경유) 

@오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진 11시에택는주일 m부여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어및수 

화로오후 1시에드리는주일 W부 여배는 스리렁때， 중국어， 
몽웰， 러시O뻐킴보디O뻐， 인도니|시O뻐로동시통익됩니다 
S띠g없.s\J1J뼈1i:nsi1 &뺑l，Cfulse. ι뼈l3æð"dS\}1 

버-g.ø;￥ <re av없tJe attre 없.m O썼〈뼈엉ψ 않\0)， 

ard Sli 벼뼈l αi1ese. ~， R..ssiaJ, CaTIXXJiæ ð"d 
htresia1<re aso <Ni앓lIe at tre o-eo뼈〈빼양ψ앓\0)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 00 보」 단 u 

예배및집회안내 

김연식 
3교구 

나영실 
a교구 

윤인숙 
6교구 

엄태주 
17교구 

홍순얘 
5교구 

. 오|선부지도 나기태 

김말자 
16교구 

김정회 
4교구 

옥미자 
9교구 

이향란 
2교구 

최문실 
12교구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김숭회 김진협 

강옹련 
1교구 

김정자 
14교구 

오숙영 
칭년2부 

이옥주 
18.교구 

청원임 
23교구 

신범식 

·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서명란 송진경 
13.교구 대학부 

이복순A 이복순B 
20.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 전임지휘자 

사 

· 사랑부지도 

· 전임연주자 

교 l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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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간 장 -끼‘‘-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 15 갈 릴 리 훌 

사 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O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2 :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 아 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에 다 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 

영 아 부 
I 오전 9:00 지1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 :00 

유 아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ì: % 1i닙-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이L -r닝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 τ Ir: f t3 오전 10:30 갈렬리흘 

고 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